
디 國語文法의 理解 口

주어와 주제어 

남 기 심 
(연세대 교수·국어학) 

1. 주어 C主語)니 주제어(主題語)니 하는 말은 문법 용어로서는 천문척안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곧잘 사용하는 말이다. 그만큼 이 용어들이 냐 

타내는 개념이 중요하고 상식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을 돗한다. 그런데 이 

들이 나타내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키는 쉽지 않다. 어느 문법 책 

에서나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고， 따라서 반드시 이들에 대한 정 

의와 설명이 있지만 똑똑한 독자들이 짜지고 들어 물A변 탑변하기 어려운 

영성한 구석이 의외로 많다. 

2. 우선 ‘주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천통적안 

규범운볍의 대표척 저서안 최 현배 치은 「우리말본」에서는 주어를 마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업자말〔主語〕은 월의 업자(主體， 主題)가 되는 조각을 이름이요， 풀이 

말 (說明語)은 그 임자말 된 얼본〔事物)의 움직임과 바탈〈성질)이 어떠함 

과 또리 개념(類擺念)의 무엇염과를 풀이하는 조각이니 : 이 두 가지 조각 

은 월의 우뜸되는 조각이니라임자말과 풀이말과는 월의 가장 A뜸되 

는 조각이니， 아무라 흩진〔簡單〕월이라도 이 두 가지 조각만은 갖춰야 능 

히 월이 될 수 있느리라"1)라고 하고 뒤이어 임자말과 풀이말의 관계 형 

식은 

무엇이 어쩌하다. 

1) 최 현배 , r우리 말본J (서울 : 청음사， 1955) , pp.726~7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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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떼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의 세 가지라고 하였다 2) 모든국어 운법 책의 주어에 대한 정의는 모두 이 

테두리를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주어란 어떤 행위， 상태， 환언의 주체 

를 지칭하는 말로써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어는 체언이 

나 체연 구실을 하는 말에 주격 표시안 격조사 ‘-가/이’ 카 붙어서 이루 

어진다고 한다. 어떤 행위， 상태， 존재， 환언의 주체를 지칭하는 말이 주 

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돗A로 정의한 것이고， 체언 또는 체연 상당버 

에 격조사 ‘-가/이’가 붙은 말이란 것은 형태론적인 정의이다. 그라고 

주어가 필수 성분이란 것은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 내린 정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로는 풀리지 않는 운제들이 많다. 

(1)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다. 

(2) 비가 와서 큰일이다. / 세상이 이러나 참 큰일이야. 

(3) 지금저 흰눈 덮안 산속에는사슴의 혜가 뛰놀고 있는지도 모른다. 

(4) 궁하연 통한다. 

(5) 미 운 놈 떡 한 개 더 준다. 

(6) 어이구， 더워 ! 

이런 문장들은 체언에 격조사 ‘-가/이’가 붙은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주어가 필수 성분이라면 위의 문장들 속에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라 

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1), (2)는 ‘무엇이 무엇이다’ 형식의 운 

장이 되어야 할덴데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고， (3)은 ‘모른다’의 주 

어가 없A며， (4) , (5)에서도 ‘통한다’， ‘준다’의 주어가 없다. (6)에서도 

‘더워’의 주어가 무엇인지 치적할수 없다. 이런 종류의 문장들이 이 밖에 

도 무척 많다 “네가 가연 안된다.”， “아우리 비가 와도 괜찮다" ... 둥에 주 

어라고 할 만한 말이 모두 빠져 있다. (5)나 (6)에서는 주어가 생략펀 것 

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냐 어떤 말이 생략댔다고 하려면 생략된 

(2) 윗 책 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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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5)에 

서 생략된 주어는 무엇안가， ‘사랍들이’인가? 더쿠나 (6)에서는 생략판 

주어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날씨가’인가 ‘내가’인가? 

(7) ....,. 날씨가 몹시 볍다 L. 일 년 중 칠월이 가장 럽다. 

와 같은 문장이 았는 것을 보연， ‘날씨’， ‘철월’， ‘오늘’ 같은 말들이 주 

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8) 저 사람이 몹시 더운 모양이야 

와 같은 문장에서 ‘저 사랍’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연 ‘나’도 주어 

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의심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앞의 예문 7 의 」은 

(9) 일 년중 칠월이 날씨가 가장 럽다. 

에서 ‘날써카’카 생략된 것A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어가 한 문장에 둘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 

만 필수 성분이라는 주어가 아예 없거나， 생략펀 것인지 아난지 불분명하 

거나， 주어로 생각되는 성분이 한 개 이상 되는 문장들이 있는 것을 어떻 

게 설명할 것안가? 

주어는 어떤 행위， 상태， 존재， 환언의 주체를 일컨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혜의 주체란 무슨 뜻인가? 

(10) 이웃 집 고양이카 바둑이한테 발을 물렸다. 

(1 1) 씻 벨이 금성 (金星)이 다. 

예문 (10)에서 바둑이카 고양이를 물어서 고양이가 물렸는데 ‘고양이카’ 

가 이 문장의 주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문이 안 열란다. 글씨를 많 

이 써 서 연필이 다 앓았다”와 같은 문장에 서 도 마찬가지 로 누군가 문을 

열고자 하는데 사람이 짜로 있고， 연필을 앓리는 사람이 짜로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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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혜의 주체는 이러한 행위자안가， 운이나 연필안가 하는 것이 확살 

치 않다. (11)은 “금성이 셋멸이다”해도 뜻은 달라치지 않는데 (11)과 같 

이 “씻별이 금성이다”라고 하면 ‘씻별이’가 주체이고， “금성이 씻벌이다”‘ 

라고 하연 ‘금성이’가 주체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모두 애매하다. 

“이 곳이 시원하쿠냐”의 ‘이 곳이’가 주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다. 이것은 운장의 주체를 치칭하는 말이 주어라 

는 정의가 여러 가지 주판적인 해석을 배제할 만큼 빈틈 없는 정의가 되기 

힘든 까닭이다. 그래서 주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객관척A로 하커 위한 

것이 주격 조사 ‘-가/이’가 붙윤 체언이냐 체언 상당어라는 청의다-

‘체언 (또는 체연 상당어)+가/이’가 주어라는 정의는 비교적 객판성야 

있지마는 

(12) 구름이 비가 되었다. 

(13) 져 것운 사랍이 아니 다. 

의 ‘비가’， ‘사랍이’도 ‘체언+가/이’인데 이들을 주어라고 하기는 어랩 

다. 또 

(14) 져 사랑이 아들이 아직 냐이가 어리다. 

와 같은 문장에서 ‘체언+가/이’가 셋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주어인가， 그 

중의 어느 하냐만 주어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15) 잘 있게. 나 카네 

의 ‘나’는 격조사를 태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주어라고 할 수 있는 

가， 만약 이것을 주어라고 한다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아마 추격 조사 

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나’대신 ‘내가’를 쓰면 (15)의 못 

이 많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문법 책에는 단체를 냐타내는 체언에 조사 ‘-에서’가 붙어샤 

도 주어를 이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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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 학교에서 꼭 우승을 해야지. 

의 ‘우리 학교에서’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서’는 체언에 붙어서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를 이룬다. 그런데 위의 (16)의 ‘우리 학교에서’ 

를 주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브아야 한다. 

Chomsky 같은 사랍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주어의 정의를 시도했다. 즉 

교정(交點) s 의 직접 치배를 받고 VP와 자매 관계에 있는 NP가 주어라 

는 것이다. 이를 따르연 다음 그림의 O속의 NP가 바로 주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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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정의는 국어에 척용하기가 조심스렵다. 위의 예운(14)와 같은 

운장에 이 정의를 적용하면 세 개의 ‘체언+가/이’가 모두 주어카 되어야 

한다. 

3. 그러연 주어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야 할 것안가? 앞에서 주어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음을 대강 살펴 보았거나와， 주어는 한 마바로 무엇 

이다 하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애매하기는 하지만 주어란 어떤 행위， 상 

태， 존재， 환안의 주체를 지칭하는 것이란 의미론적안 정의나， ‘체언+가 

/이 ’가 주어라는 형태론적인 정의와 함께， 통사론적안 정의를 더해서 서 

로 보완해야만 어느 정도 주어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 그래도 아직 완전 

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모든 운장은 크게 두 부분A로 나뀐다. 곧 다음과 같다. 

(17) 비가 11 온다. 

(18) 철수가 11 책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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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가 11 사과를 바쿠니에 넣었다. 

(20) 그가 11 내게 꽃을 주었다. 

그런데 위의 두 쪽ξ로 나쉰 오른 쪽은 용언 하냐얀A로 된 것도 있지만 

용언이 다릎 요소를 거느리고 있는 것도 있다. (18)은 ‘읽는다’가 ‘책을’ 

{l9)는 ‘넣었다’가 ‘사과를’과 ‘바쿠니에’를， (20)은 ‘주었다’가 ‘내게’ 

라 ‘꽃을’을 거느리고 있다. 이마 다 아는 바와 같이 동사 ‘읽다’는 타몽 

사로서 ‘체언+를/을’로 된 옥척어를 펄요로 하는 말이며， ‘넣다’는 이러 

한 목적어 외에 ‘체엔+에’로 된 부사어를 하나 더 필수적￡로 대통하는 

말이다. 이렇게 용언 중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체언+조사’로 펀 요소를 

하나， 혹은 그 이상 거느리는 것이 있다(그렇지 않은 것도 불흔 있다. 자 

동사로 분류되는 동사나대부분의 형용사가 그러하다. ). 이와 같이 용언과 

그것이 거느리는(또는， 그에 부속되는) 자리들(‘체언+조사’로 된 성분 

으로 메꾸어져야 할)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술부블 이룬다. (17)-(20)의 

우른 쪽 부분이 그것이다. 그 왼쪽 부분이 주어인데， 주어는 서술어가 되 

는 용언에 부속되거냐 그것이 거느리는 자리가 아나다. 서술어가 되는 용 

언의 종류와 판계 없이 주어진 자리다. 

이 해 주어가 되는 체언은 격조사 ‘-카/이’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려고 주어가 되는 체언은 서술어가 되는 용언과의 사이에 선택 제약이 

있다. 예컨대， ‘살다， 숨쉬다， 죽다 ... ’ 같은 통사를윤 ‘사랑， 개， 소나 

무 ... ’ 같은유정물(有情物)을나타내는 체언과 어울러석， ‘졸다， 알다， 무 

서워하다…’ 같은 몽사들은 특히 동물성의 체언파 어울런다. 

(21) 사람은 누쿠나 한 벤 죽는다. 

(22) *세 갈래 걸이 큰 대자로 죽였다. 

그런데 격조사 ‘-가/이’가 붙운 체언이 주어가 되는 것은 툴힘이 없￡ 

나(앞의 (12) , (1 3)의 ‘쿠름이 바 가 되 었 다’ ，셔 것 은 사랑이 아니 다’ 의 

‘버가， 사랍이’와 같윤 경우를 거l 하고) 주어가 만드시 ‘-가/이’를 취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의 예에서처럼， ‘냐 가네， 너 으느냐? 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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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언제 왔나? .. ’와 같은 문장의 추어가본래 ‘-가/이’가 있던 것이 탈락 

한 것 이 라고 하기 어 려 우며 , 격 조사가 아난 ‘-는，도， -만，까지 .•. ’ 

등파 같은 보조사가 붙키도 하기 혜문이다. 

(23) '. 너 요느냐? 

'-. 네가 요느냐? 

만약 (23) 1 의 주어 ‘너’가 격조사 ‘-가/이’가 탈락한 것이라연， 그것 

을 복원한 (23) '-이 「과 똑 같은 듯이어야 하는태 그렇지 않다. 보조사 

‘-는，도…’카 붙은 경우에도 격조사 ‘-가/이’가 탈락한 것이라는 설 

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4) '. 철수는 착한 사랑이야. 

'-. 철수가 착한 사랑이야. 

(24) 기의 ‘칠수는’은 ‘철수가+는’→ ‘철수는’과 같이 본래 격조사 ‘

카/이’가 있고， 거기에 다시 보조사 ‘-는’이 덧붙은 것인데， 형태읍소규 

칙같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카/이’카 탈락한 것이라는 설명을 할 수 

없지는 않다. “나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와 같은 경우에 ‘나만이’는 보 

조사 ‘-만’에 다시 격조사 ‘-이’가 덧붙어 있다. 그러으로 ‘-는’의 경 

우에도 격조사가 있던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을 

억지로 할 수는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24)의 「과 L을 비교해 보면 그 

뭇이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반펀 뜻을 표시하는 두 조 

사가 냐란히 잇태어 나타나고 그 중 하나가 필수척Z로 탈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는 체언에 ‘-카/이’가 붙은 것이어야 

만 한다든가， ‘-카/이 ’ 만이 체 언으로 하여 금 주어 가 되 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닝을 알 수 있다. 

4. 국어에는 주어와 비슷하면서도 딱 잡아 주에라고 하기도 어려운 문 

칭- 성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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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그 사량이 소견이 좁다. 

1.... 이 곳이 사랍이 수가 더 많다. 

(26) -'. 점심은 함흥접우로 갑시다. 

1.... 낼보윷 함홍집이 제일이지. 

(27) -'. 철수는 자커가 직접 차를 몰더군. 

1.... 너 도 네 가 직 접 차를 모나 ? 

위 예문 중의 밑줄 그은 말들은 모두 주어와 비슷하면서 주어라고는 하 

기 어려운 말들이다. 우선 (25)에는 주어라고 할 만한 성분이 둘 혹은 셋 

이있다. 이른바 중주어〈重主語)쿠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학교 문뱀에서는 

이러한 문장을 복문￡로 설명한다. 예컨대 (25) -，은 주어가 ‘그 사랍이’ 

이고 ‘소견이 좁다’는 서술철〔寂述節)이라고 한다. 그 서술절 안에서 다시 

‘소견이’가 주어이고 ‘좁다’가 서술어이라고 한다. 그림A로 보。l 연 다 

음과같다. 

(25) ì. 

/ " 
/ " 

/ " 주어 서슐철 

I / " 그 사람이 주어 서술어 
I I 

소견이 좁다 

(그림 2) 

그러냐 야렇게 보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로， 한 운장야 

다시 더 큰 운장 속에 안겨서 그 성분야 되는 수는 있다. 명사절， 관형철 

부사철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렌례 이렇게 한 문장이 철(節)이 되어서 

더 큰 문장의 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변형을 거쳐야 한다. 명사 

철이 되기 위해서는 ‘-음/0 ’， ‘-기’， 판형철이 되기 위해서는 ‘-는， 

-1..., -'2., -던’， 부사철이 되치 위해서는 ‘-게， -고…’ 같은 어미 

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한 문장올 명사， 판형사， 부사와 같은 기능올 하 

도록 해 주는 어 미 를 보문자(補文子)라고 하거 니 와， 하나의 독립 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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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립된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버리고， 다른 운장 속의 한 성분 노훗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문자를 취해야 한다.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다. 

(28) ì. 우리는 네가 이기기를 바랐다. 

」 나도 네가 돌아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25)의 이른바 서술철에는 보문자가 없다. 이것은 과연 (25)가 

서술철을 가진 문장이며， 짜라서 주어가 들， 혹은 셋이냐 하는 것올 의심 

케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되는 용언과 선택 제약 

이 있다고 했는데 (25) ì의 ‘그 사랑이’와 ‘좁다’， (25) L.의 ‘이 곳이’ 

와 ‘많다’ 사이에는 그러한 선텍 제약이 성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여 

러가지 이유가 있으냐 줄이기로 하거니와， (26)의 밑줄 그은 말들은 분명 

히 주어가 아니며， (27)에서도 밑줄 그은 말을 주어라고할수 없다. (27) 

기에는 ‘자기가’가 주어이며， (27) L.윤 ‘네가’가 주어이기 혜문이다. 그 

러 면 (26) , (27)의 밑줄 그은 말들은 주어 가 아난 어 떤 새로운 성분이 어 야 할 

것이며， (25)의 맡줄 그은 말들도 이들과 같은 종류의 성분알 수가 있다. 

바로 이들이 주제어 (主題꿇)라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장깐 얘기한 바 

와 같이 이들성분은 서술어가 거느리는 자리도 아니요， 서술어와 선택 제 

약이 있는 주어도 아니다. 

(25)의 문장이 서술절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제어와주어가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A로 보아서도 알수 있다. 즉 (25) ì은 ‘소견이 그 사 

랍이 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본래 복운에서 주절(主節)의 요소는 

내표절〔內包節)속으로 자리 옮김올 할수가 없다. 즉 (28) L.은 다음과 같 

이 바꾸연 듯이 달라진다. 

(29) 네가 나도 돌아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25)의 문장은 그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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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코끼 리 는 코가 걸다. 

도 (25)와 같은 종류의 문장안데 

(31) 코카 코끼리카 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연 이들이 (그림 2)와 같은 구조， 즉 내표절 (이 

경우에는 서술설)을 가진 북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즉 (25) 냐 (30) 

의 첫 ‘체언+가/이’는 주어가 아닌 어떤 성분이며， 이것은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 
(그림 3) 

과 같은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26)의 ‘정섬운’이냐， ‘냉연은’은 ‘정심을 먹A려면’， ‘냉연A로 말하 

연’과 같은 뭇올 지난다. 즉 ‘함흥접A로 캅시다’，함흥칩이 제일이지’ 

와 같은 말을 이끌어 내키 위한 주제(또는 화제)라 할 수 있다. (25) , (30) 

에서도 마찬가지다. (25) ...，의 ‘그 사랍이’는 ‘그 자랑으르 말하연’이다 

〔즉， “그 사람으로 말하면， 소견이 좁다"). (30)의 ‘코끼리는’도 ‘코꺼리 

로 말하면’의 돗을 가진다. (27)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제어를 가 

진 문장은 주제어외- 그에 대한 펑암(評言)， 또는 설명(흔히 ‘Comment’라 

고 함)‘으로 구성 펀다. 

주제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일치하는 수가 있다. 

(32) 노래는 순회가 잘 부른다 

에서 ‘노래는’은 ‘부른다’의 목척어이연서 동시에 주제어이다. 목적어가 

앞￡로 자리를 옮키고 조사 ‘-는’을 취하여 주제어가 펀 것이다. 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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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와 경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32) 해는 동쪽에서 뜬다. 

에서는 ‘해는’이 주제어이면서 동시에 주어이다. 

주제어는 조사 ‘-는/은’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 

다. (25)에서는 ‘-가/이’， (27) L.에서는 ‘-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어는 주제어 구문이 흔하게 나타냐는 언어이다. 영어와 같은 언어는 

주제어가 따로 한 성분￡로 독립해 있지 않고， 주어나 득적어와 같은 성분 

을 문장 앞머리에 내 놔서 주제어가 되게 하는데 우리 국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제어란 득별한 성분이 설정되어 있다. 

주제어 구문을 따로 카치고 있는 언어(주제어란 특수 성분이 설정된 구 

문을 가진 언어)에서는 앞의 (1)~(6)에서 본 바와 같이 주어가 없는 문 

장이 흔히 냐다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혜 생략된 주어는 주어라 

키 보다 주제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주제어란， 말을 주고 받는 두 사랍이 

알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말안 것이 보통이며 그럴 경우에는 생략이 가 

능하기 해문이다. 

(33) '. 누가 나갔니 ? 
l_. 철수가 나갔읍니 다. 

와 같은 대화에서 (33) 1...의 ‘철수가’는 주제어카 아난 주어이다. 이 주어 

는 생략될 수 없다. 그러나 주제어를 겸한 주어는 말하는이와 듣는이가 

알고 있는 것일 혜 생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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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大廳典 日本서 첫 발간 

2천 9백 페이지에 22만개의 단에릎 수록한 韓日大離典이 금년에 일본에서 간 

행펀다. 이 사천응 요오사까 외국어 대학 朝蘇語 昭究室 팅이 22년 동안 노력한 

끝에 연찬판 것으로 「朝蘇語大짧典」이란 이릎으로 角川書店에서 출간펀다. ‘말， 

문화， 민족을 읽음’올 캐치 프레이즈로 하는 이 사전은 韓國 백파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初學者에서 專問家까지 폭넓게 활용이 철 수 있다고 기대펀다. 

「朝蘇語大解典」에 수록펀 22만얘 단어 중에 는 古語나 方言， 洛談， 歷史， 事

件， Á名， 활名 짜위 의 백 과항목은 불론， 專問語， 外來語， 動詞， 形容詞의 變

化 퉁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사용되는 21만여 단어가 本卷

2책에， 그 밖에 북한 특유의 단어 1만 수천개가 수록되어 천 3권으로 발챙 

펀다. 

이 사천의 연찬은 오오사까 대학 팅 A로 22년 전부터 연 백명 이상(그중 한 

국인 20명)이 참가하여， 像本熱 外大 교수가 중성이 되어 진행하여 왔다. 종 

팀은 남북한의 대표석 국어사천， 천운사천을 참고로 하고 또 독자적인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주적 안 어휘선택도 행하고 있다. 또 조사에서 한국에서 온 유 

학생， 연우생의 협력도 얻었으며， 연담조사에만도 2만 수천 시간을 소비하 

였다. (짧-日報(’ 85年 7月 4 日字)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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